
 



 

 

 

 

 

 

 
 

2012년 인증서 전달식 및 2013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
 
본원 의학교육인증단(단장 임기영)은 2013년 2월 21일(목) 13:30,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2012년 인증서 전달식 및 2013년 평가인증 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먼저 2012년 평가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한 고려, 서울, 성균관, 울산, 을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인증서를 수여
하는 인증서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2013년 평가인증 대상 대학인 강원, 건국, 관동, 고신, 아주, 연세, 영남, 차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
로 한 2013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가 이어졌다.
본 설명회에서는 임기영 단장의 2013년 평가인증 일정 안내에 이어 김영창 인증제도위원장의 평가인증 규정 발표와, 이정애 인증기준위원장 및 김
선, 윤희상, 이강욱, 백선용 인증기준위원의 평가인증 기준 별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Post 2주기 평가인증부터 새로 도입된 학생보고서를
위해 각 대학 학생대표를 대상으로 한 학생보고서 세션이 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 별도로 개최되었으며, ‘평가인증에서의 학생 역할’을 주제로 한
김영창 인증제도위원장의 발표와 함께, 학생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학생보고서 TFT 학생대표 박엄지 학생의 설명이 있었다.

 

*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일정
일 정 세부 내용

2013년 1월 평가대상 대학 결정 및 일정 등 통보

2013년 2월 21일 평가대상 대학 초청 평가인증 설명회

2013년 2~8월 대학별 자체평가연구 수행

2013년 4월 26일 자체평가위원 워크숍

2013년 8월 31일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학생보고서 접수

2013년 9월 초 서면․현지방문평가를 위한 평가단 워크숍

2013년 9~10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2013년 9~10월 대학별 현지방문평가 실시

2013년 11월 대학별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검토

2013년 12월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증서 전달식>

<2013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제2013-1,2차 의학교육인증단 운영위원회 개최
 
본원 의학교육인증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13년 1월 4일(금) 16:00, 의평원 회의실에서 제2013-1차 의학교육인증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어지는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3
년 2월 5일(화)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개최하여 교과부 특별감사 관련 건, 2013년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 건 등을 논의하였다.

 

2013년도 임시 판정위원회 개최
 
본원 의학교육인증단은 2013년 2월 27일(수)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2013년도 임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판정위원 8인 및 옵저버, 사
무국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 회의에서는 2주기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서남의대와, 중대한 변화에 따라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한 관동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증서 전달식>

<2013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제2013-1,2차 의학교육인증단 운영위원회 개최
 
본원 의학교육인증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13년 1월 4일(금) 16:00, 의평원 회의실에서 제2013-1차 의학교육인증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어지는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3
년 2월 5일(화)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개최하여 교과부 특별감사 관련 건, 2013년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 건 등을 논의하였다.

 

2013년도 임시 판정위원회 개최
 
본원 의학교육인증단은 2013년 2월 27일(수)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2013년도 임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판정위원 8인 및 옵저버, 사
무국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 회의에서는 2주기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서남의대와, 중대한 변화에 따라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한 관동
의대에 대한 인증유형 확인 및 심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서남의대는 ‘불인증’, 관동의대는 ‘인증유예’로 판정하였다.

 

2013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1차 워크숍(예정)
 
본원 의학교육인증단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을 돕고자 금년도 평가인증 해당 대학별 자체평가위원을 대상
으로 ‘2013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1차 워크숍’을 2013년 4월 26일(금) 14: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 워크숍에서
는 효과적인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마련을 위한 작성요령 등의 설명과, 각 영역별 분임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프로그램(안)

2013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1차 워크숍 

 
- 일 시 : 2013년 4월 26일(금) 14:00
- 장 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의예과강의실(131호)

 

  * 사회 : 김명곤 간사(의평원)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인사말 안덕선 원장(의평원)
14:10 ~ 14:20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 및 결과 소개 김명곤 간사(의평원)
14:20 ~ 14:30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의미 및 작성 요령 개요 윤희상 인증기준위원장
14:20 ~ 14:30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제대로 쓰기 이강욱 인증기준위원
14:45 ~ 15:00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점검 및 마무리하기 이종태 인증기준위원
15:00 ~ 15:30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내용 소개 및 답변 기준위원회 및 제도위원회
15:30 ~ 15:50 휴식  
15:50 ~ 17:30 영역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토의  
 1. 대학운영체제 허정식 위원
 2. 기본의학교육과정 이종태 위원, 홍승재 위원
 3. 학생 김미경 위원
 4. 교수 이강욱 위원
 5. 시설·설비 이강욱 위원
17:30         폐회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본원이 주관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2013년 1월 14일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본 간담회에서는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의미 및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서남의대 강성민 학생회장과 이승우 전 학생회장, 대한의
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남기훈 의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이 패널로 참석하
여 집중토론을 진행하였다.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이어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
원 공동 주최로 2013년 2월 14일(목)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본 간담회에
서는 먼저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의 ‘현재까지의 서남의대 상황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설명’과, 서남의대 박종천 학장의 ‘서남의대의
2013년도 1학기 학사운영계획’ 발표가 있었고, 이어지는 집중토론에서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임기영 단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김병수 전문위원, 의대협 남기훈 의장, 교과부 김재금 과장, 서남의대 박종천 학장,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제2013-1차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개최, 제2차 회의 개최예정
 
본원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31일(목)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제2013-1차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
의를 개최하였다.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주재로 개최된 본 회의에서는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료계 입장에 대해 논의가 있
었으며, 이어지는 2차 회의는 2013년 4월 16일(화) 07:00, 대한의사협회 사석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8차 실행위원회 개최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제2013-1차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개최, 제2차 회의 개최예정
 
본원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31일(목)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제2013-1차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
의를 개최하였다.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주재로 개최된 본 회의에서는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료계 입장에 대해 논의가 있
었으며, 이어지는 2차 회의는 2013년 4월 16일(화) 07:00, 대한의사협회 사석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8차 실행위원회 개최

 
본원은 제8차 실행위원회를 2013년 2월 6일(수) 11:3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개최하여 2012년 결산(안) 및 사업계획(안), 2013년 예산(안)을 검
토 및 승인하였다.

 

2012년 정기 감사 및 제14차 이사회 개최
 
본원은 2013년 2월 19일(화) 11:30, 의평원 회의실에서 고윤웅, 지제근 감사로부터 2012년도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이어
제14차 정기 이사회가 재적이사 21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성 이사장 주재로 2013년 2월 25일(월)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개최하
였다. 본 이사회에서는 최재욱(한국의학교육협의회 추천,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2012년 회무 및 감사 보고와 함께
2012년 결산(안) 및 2013년 예산(안),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정관 일부변경 건, 신임 이사장, 원장, 감사 선출 건으로 논의가 있었다.
본원 이사진은 지제근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의학교육학회장, 가톨릭의대 학장을 역임한 맹광호 명예교수를 감사로 선임하였고, 아울러 지난 3년
간 의평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인 점을 인정하여 이윤성 이사장, 안덕선 원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2012년 정기 감사>
 
 

2013년 의평원 자문위원회 개최
 
본원은 2013년 3월 5일(화) 17:00, 의평원 회의실에서 제4기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본원 자문위원인 김건상, 김영명, 맹광호, 이무상, 이순형, 이
종욱 교수를 초청하여 2013년 의평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사업 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
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의평원 자문위원회>

제4기 집행부 출범, 2013년 의평원 위원 워크숍 개최
 
이사회 결과에 따라 제4기 집행부(이사장 이윤성, 원장 안덕선)는 3년의 임기(2013.3.1 ~ 2016.2.28)로 새로이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산하 위원
회를 구성하여 2013년 3월 26일(화) 14:00,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원은 의과대학 평가에 이어 의사로써의 역량
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역량평가단’을 신설하였고 초대 단장으로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학과 김영창 교수를 위
촉하였다.

 



<2013년 의평원 위원 워크숍>

 

* 제4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업단 및 위원회 명단

1) 의학교육인증단
  □ 단 장 :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
  □ 부단장 : 윤희상 (경상의대 소아청소년학)
  □ 간 사 : 김명곤 (고려의대 생화학)

 
2) 전문위원회

  가. 인증제도위원회 
    - 주요업무: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기획, 연구, 정책 및 규정 개발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박원균 계명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김성용 영남의대 생화학

위 원 김형태 전북의대 해부학

간 사 박귀화 가천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박종훈 고려의대 정형외과학

위 원 안영준 조선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건호 대구가톨릭의대 가정의학

위 원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나. 인증기준위원회
     - 주요업무: 평가인증을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수정․보완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윤희상 경상의대 소아청소년학

위 원 김미경 중앙의대 병리학

간 사 유효현 전북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강욱 충남의대 내과학

위 원 이종태 인제의대 예방의학

위 원 허정식 제주의대 비뇨기과학

위 원 홍승재 경희의대 내과학

 
 다.인증관리위원회
    - 주요업무: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에 관한 평가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2013년 의평원 위원 워크숍>

 

* 제4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업단 및 위원회 명단

1) 의학교육인증단
  □ 단 장 :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
  □ 부단장 : 윤희상 (경상의대 소아청소년학)
  □ 간 사 : 김명곤 (고려의대 생화학)

 
2) 전문위원회

  가. 인증제도위원회 
    - 주요업무: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기획, 연구, 정책 및 규정 개발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박원균 계명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김성용 영남의대 생화학

위 원 김형태 전북의대 해부학

간 사 박귀화 가천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박종훈 고려의대 정형외과학

위 원 안영준 조선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건호 대구가톨릭의대 가정의학

위 원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나. 인증기준위원회
     - 주요업무: 평가인증을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수정․보완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윤희상 경상의대 소아청소년학

위 원 김미경 중앙의대 병리학

간 사 유효현 전북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강욱 충남의대 내과학

위 원 이종태 인제의대 예방의학

위 원 허정식 제주의대 비뇨기과학

위 원 홍승재 경희의대 내과학

 
 다.인증관리위원회
    - 주요업무: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에 관한 평가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이병두 인제의대 내과학

위 원 권오주 가톨릭의대 생화학

위 원 김남수 한양의대 소아청소년학

위 원 김동찬 전북의대 마취통증의학

위 원 김진희 계명의대 방사선종양학

위 원 김호중 성균관의대 내과학

위 원 박윤엽 대구가톨릭의대 생리학

위 원 송준호 인하의대 내과학

위 원 이유철 경북의대 미생물학

위 원 전용성 서울의대 생화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라. 대외협력위원회
    - 주요업무: 국내 유관기관 및 대외협력 강화, 의평원 활동 홍보, 국제기구 가입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업무 수행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

위 원 서덕준 동아의대 생리학

위 원 윤태영 경희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무상 가천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

위 원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마. 연구개발위원회
    - 주요업무: 의평원 장기 발전방안 및 계획안 수립, 정관 및 제규정 등 정비사업, 사업계획 및 검토, 의학교육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황인홍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김석용 충북의대 미생물학

위 원 박지영 경북의대 병리학

위 원 박창신 인하의대 약리학

위 원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위 원 정은경 전남의대 예방의학

위 원 정현수 연세의대 응급의학

간 사 채수진 아주의대 의학교육학

 
바. 의사시험발전위원회
    - 주요업무: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사. 전문역량평가단

   1) 전문역량평가단
   □ 단 장 : 김영창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학)
   □ 부단장 : 강희철 (연세의대 가정의학)
   □ 간 사 :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 

   2) 전문위원회
   □ 졸업후교육발전위원회 
   - 주요업무: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의자격의 부여, 유지, 관리, 기타 전문의자격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이선우 충남의대 정신건강의학

위 원 김원섭 충북의대 소아청소년학

위 원 김재중 울산의대 내과학

위 원 박시복 한양의대 재활의학

간 사 박장희 한양의대 의학교육학



위원장 이병두 인제의대 내과학

위 원 권오주 가톨릭의대 생화학

위 원 김남수 한양의대 소아청소년학

위 원 김동찬 전북의대 마취통증의학

위 원 김진희 계명의대 방사선종양학

위 원 김호중 성균관의대 내과학

위 원 박윤엽 대구가톨릭의대 생리학

위 원 송준호 인하의대 내과학

위 원 이유철 경북의대 미생물학

위 원 전용성 서울의대 생화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라. 대외협력위원회
    - 주요업무: 국내 유관기관 및 대외협력 강화, 의평원 활동 홍보, 국제기구 가입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업무 수행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

위 원 서덕준 동아의대 생리학

위 원 윤태영 경희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무상 가천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

위 원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마. 연구개발위원회
    - 주요업무: 의평원 장기 발전방안 및 계획안 수립, 정관 및 제규정 등 정비사업, 사업계획 및 검토, 의학교육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황인홍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김석용 충북의대 미생물학

위 원 박지영 경북의대 병리학

위 원 박창신 인하의대 약리학

위 원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위 원 정은경 전남의대 예방의학

위 원 정현수 연세의대 응급의학

간 사 채수진 아주의대 의학교육학

 
바. 의사시험발전위원회
    - 주요업무: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사. 전문역량평가단

   1) 전문역량평가단
   □ 단 장 : 김영창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학)
   □ 부단장 : 강희철 (연세의대 가정의학)
   □ 간 사 :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 

   2) 전문위원회
   □ 졸업후교육발전위원회 
   - 주요업무: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의자격의 부여, 유지, 관리, 기타 전문의자격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이선우 충남의대 정신건강의학

위 원 김원섭 충북의대 소아청소년학

위 원 김재중 울산의대 내과학

위 원 박시복 한양의대 재활의학

간 사 박장희 한양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상엽 부산의대 가정의학

위 원 임인석 중앙의대 소아청소년학

위 원 장인석 경상의대 흉부외과학

위 원 장혜원 성균관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정광윤 고려의대 이비인후과학

위 원 최운정 원광의대 내분비외과학

 
□ 평생교육발전위원회 
  - 주요업무: 평생교육 및 의사 면허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강희철 연세의대 가정의학

간 사 강상윤 경희의대 성형외과학

위 원 김건일 부산의대 영상의학

위 원 김애리 고려의대 병리학

위 원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명진 명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학

위 원 정순호 인제의대 마취통증의학

위 원 한창수 고려의대 정신건강의학

 
 

2013년 의평원 합동워크숍(예정)
 
본원은 제4기 임원 및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원 평가철학 및 현황을 공유하고, 새롭게 구성된 전문역량평가단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 수
렴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2013년 5월 3일(금)~4일(토), 1박 2일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13년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안)

2013년 의평원 합동워크숍 

 
- 일 시 : 2013년 5월 3일(금)~4일(토)
- 장 소 : 남원 스위트호텔

 

* 5월 3일(금)

          ~ 14:30 체크인 진행 : 김명곤 간사
14:30 ~ 14:45 프로그램 안내 및 Ice Breaking 김명곤 간사
14:45 ~ 15:50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비전과 평가철학 공유 안덕선 원장
15:00 ~ 15:15 의학교육인증단 비전, 핵심가치 및 사업 계획 임기영 단장
15:15 ~ 15:30 Coffee Break  
15:30 ~ 16:30 평가원 연구사업 결과 보고 강희철 위원장
 1. 의사연수교육기관 인증방안, CPD 박원균 위원장
 2. 전공의 수련교육학회 교육프로그램 인증방안,  
     졸업후의학교육 핵심 교육과정  
 3. 국내 의과대학 Ph.D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개발 채수진 위원
 4. 교육자로서의 전공의(R-a-T) 박장희 위원
 5. 질의 및 종합토론  
16:00 ~ 16:45 Coffee Break  
16:45 ~ 18:00 전문역량평가단 비전, 핵심가치 및 사업 계획  
 1. 전문역량평가단 소개 김영창 단장
 2. 비전, 핵심가치 및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양은배 간사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위원회별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 과제 논의Ⅰ 위원회별 모임
   
* 5월 4일(토)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1:00 위원회별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 과제 논의 Ⅱ  
11:00 ~ 12:00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종합토론 김명곤 간사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관광 일정(지리산 실상사 등)  



15:00 정리 및 이동  
   

 

 
 

의평원 기부금 모집안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모든 기부금을 기부받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2012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70
호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기부하신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의학교육 발전 사업 등 본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쓰이며, 법인 및 개인 누구나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예산운영 및 지출 등 제반 사항은 홈페이지(www.kimee.or.kr)에 모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사무국(02-795-1591, kimee@kimee.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615-000310-01-166,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사의 사회적 역량강화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 주최하여 2013년 1월 18일(금)~19일(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원 종합관 331호, 337호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량과 전문직 단체의 역할’과 ‘전공의의 사회적 역량’을 주제로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캐나다 왕립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in Canada)에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Dr.
Viren Naik과 Dr. Susan Brien, 캐나다 의학회장인 Dr. Andrew Padmos가 참가하여 CanMEDS와 전공의 교육 평가인증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
을 진행하였다.

 

위 원 이상엽 부산의대 가정의학

위 원 임인석 중앙의대 소아청소년학

위 원 장인석 경상의대 흉부외과학

위 원 장혜원 성균관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정광윤 고려의대 이비인후과학

위 원 최운정 원광의대 내분비외과학

 
□ 평생교육발전위원회 
  - 주요업무: 평생교육 및 의사 면허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 명단 (임기: 2013.3.1~2016.2.28)

구  분 성  명 소  속 전  공

위원장 강희철 연세의대 가정의학

간 사 강상윤 경희의대 성형외과학

위 원 김건일 부산의대 영상의학

위 원 김애리 고려의대 병리학

위 원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

위 원 이명진 명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학

위 원 정순호 인제의대 마취통증의학

위 원 한창수 고려의대 정신건강의학

 
 

2013년 의평원 합동워크숍(예정)
 
본원은 제4기 임원 및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원 평가철학 및 현황을 공유하고, 새롭게 구성된 전문역량평가단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 수
렴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2013년 5월 3일(금)~4일(토), 1박 2일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13년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안)

2013년 의평원 합동워크숍 

 
- 일 시 : 2013년 5월 3일(금)~4일(토)
- 장 소 : 남원 스위트호텔

 

* 5월 3일(금)

          ~ 14:30 체크인 진행 : 김명곤 간사
14:30 ~ 14:45 프로그램 안내 및 Ice Breaking 김명곤 간사
14:45 ~ 15:50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비전과 평가철학 공유 안덕선 원장
15:00 ~ 15:15 의학교육인증단 비전, 핵심가치 및 사업 계획 임기영 단장
15:15 ~ 15:30 Coffee Break  
15:30 ~ 16:30 평가원 연구사업 결과 보고 강희철 위원장
 1. 의사연수교육기관 인증방안, CPD 박원균 위원장
 2. 전공의 수련교육학회 교육프로그램 인증방안,  
     졸업후의학교육 핵심 교육과정  
 3. 국내 의과대학 Ph.D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개발 채수진 위원
 4. 교육자로서의 전공의(R-a-T) 박장희 위원
 5. 질의 및 종합토론  
16:00 ~ 16:45 Coffee Break  
16:45 ~ 18:00 전문역량평가단 비전, 핵심가치 및 사업 계획  
 1. 전문역량평가단 소개 김영창 단장
 2. 비전, 핵심가치 및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양은배 간사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위원회별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 과제 논의Ⅰ 위원회별 모임
   
* 5월 4일(토)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1:00 위원회별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 과제 논의 Ⅱ  
11:00 ~ 12:00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종합토론 김명곤 간사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관광 일정(지리산 실상사 등)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심포지엄>
 
 

 

2012년 교과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종료 및 2013년 사업계획 제출
 
본원은 2012년도 교과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의학분야 평가인증 국제화 및 평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종료하고 2013년 1월 31일 최
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세부 사업은 1) 외국 인증평가 참관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2) Post 2주기 의학교육 평가인증 선진화 방안 연구, 3)
NCFMEA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또한 본원은 금년에도 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서를 제
출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1)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의 국제동향 파악, 2) 학습성과 중심의 인증체계와 국제동향에 대한 연구, 3) 평가인증 전문성
역량 강화 사업이다.

 

15:00 정리 및 이동  
   

 

 
 

의평원 기부금 모집안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모든 기부금을 기부받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2012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70
호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기부하신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의학교육 발전 사업 등 본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쓰이며, 법인 및 개인 누구나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예산운영 및 지출 등 제반 사항은 홈페이지(www.kimee.or.kr)에 모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사무국(02-795-1591, kimee@kimee.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615-000310-01-166,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사의 사회적 역량강화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 주최하여 2013년 1월 18일(금)~19일(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원 종합관 331호, 337호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량과 전문직 단체의 역할’과 ‘전공의의 사회적 역량’을 주제로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캐나다 왕립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in Canada)에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Dr.
Viren Naik과 Dr. Susan Brien, 캐나다 의학회장인 Dr. Andrew Padmos가 참가하여 CanMEDS와 전공의 교육 평가인증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
을 진행하였다.

 



<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인증 기준개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협약 체결
 
본원은 의료정책연구소와 2013년 3월 1일 정책연구과제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과제명은 ‘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인증 기준개발’이며, 연
구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2개월간이고, 연구책임자는 안덕선 원장이다.

 

 Asia Pacific Medical Students Symposium, APMSS를 다녀와서
 

APMSS in Taipei, Taiwan(2013.01.29~2013.02.03)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국제국장 정유지 (건양본2)

 

Asia Pacific Medical Students Symposium(이하’APMSS’)은 대만에서 2년마다 국립타이완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아시아퍼시픽의대생심포지
움이다. 올해 네번째를 맞는 APMSS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열렸다. Key note Lecture와 Working Group Discussion, Panel
Discussion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심포지움이 열리기에 앞서 각 학생들이 어느 세션
에 들어갈지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나는 운이 좋게도 평소에도 관심이 있던 Medical Education Session에 들어가게 되었다. 1지망으로 썼던
것이 운좋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다. 한국 학생들이 3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소용(전남본3), 박엄지(강원본2)는 New Era of Anti-Infection
과 Medical dispute 세션에 들어가게 되었다. APMSS가 시작하기 전 날, 각각 세션에서 들어가 할 내용들을 담당자들에게 전달받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 날 등록을 마치고 그 후 있었던 Opening Party에서는 국립타이완대학 관계자분들과 대만의 의료계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
다. 테이블마다 앉아 식사를 하면서 필리핀, 대만, 중국 학생들과 각자의 의료시스템과 의과대학 커리큘럼, 등록금 등에 대하여 말하면서 학생들
과 친해질 기회를 가졌고, 우리 테이블은 게임에서 1등을 하여 타이완 열쇠고리를 받기도 했다.

APMSS의 전반적인 일정은 오전의 key note Lecture와 Reality Game과 오후의 Working Group Discussion, Panel Discussion으로 이루어
져 있었고, 저녁에는 Culture Night과 Taiwan Extravaganza같은 문화행사들이 있었다.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심포지엄>
 
 

 

2012년 교과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종료 및 2013년 사업계획 제출
 
본원은 2012년도 교과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의학분야 평가인증 국제화 및 평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종료하고 2013년 1월 31일 최
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세부 사업은 1) 외국 인증평가 참관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2) Post 2주기 의학교육 평가인증 선진화 방안 연구, 3)
NCFMEA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또한 본원은 금년에도 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서를 제
출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1)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의 국제동향 파악, 2) 학습성과 중심의 인증체계와 국제동향에 대한 연구, 3) 평가인증 전문성
역량 강화 사업이다.

 



<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인증 기준개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협약 체결
 
본원은 의료정책연구소와 2013년 3월 1일 정책연구과제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과제명은 ‘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인증 기준개발’이며, 연
구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2개월간이고, 연구책임자는 안덕선 원장이다.

 

 Asia Pacific Medical Students Symposium, APMSS를 다녀와서
 

APMSS in Taipei, Taiwan(2013.01.29~2013.02.03)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국제국장 정유지 (건양본2)

 

Asia Pacific Medical Students Symposium(이하’APMSS’)은 대만에서 2년마다 국립타이완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아시아퍼시픽의대생심포지
움이다. 올해 네번째를 맞는 APMSS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열렸다. Key note Lecture와 Working Group Discussion, Panel
Discussion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심포지움이 열리기에 앞서 각 학생들이 어느 세션
에 들어갈지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나는 운이 좋게도 평소에도 관심이 있던 Medical Education Session에 들어가게 되었다. 1지망으로 썼던
것이 운좋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다. 한국 학생들이 3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소용(전남본3), 박엄지(강원본2)는 New Era of Anti-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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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날 등록을 마치고 그 후 있었던 Opening Party에서는 국립타이완대학 관계자분들과 대만의 의료계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
다. 테이블마다 앉아 식사를 하면서 필리핀, 대만, 중국 학생들과 각자의 의료시스템과 의과대학 커리큘럼, 등록금 등에 대하여 말하면서 학생들
과 친해질 기회를 가졌고, 우리 테이블은 게임에서 1등을 하여 타이완 열쇠고리를 받기도 했다.

APMSS의 전반적인 일정은 오전의 key note Lecture와 Reality Game과 오후의 Working Group Discussion, Panel Discussion으로 이루어
져 있었고, 저녁에는 Culture Night과 Taiwan Extravaganza같은 문화행사들이 있었다.

Keynote Lecture에서는 각 분야에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Human Circadian Rhythm, HPV vaccine, Kidney Disease Screening
and Awaremess Program과 Understanding Minds Through Studying Brains에 대하여 강연을 해주셨다.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들을 해주
셔서 다른 학생들도 우리도 질문을 했고 특히, Brain에 관한 강연은 ‘뇌박사’ 신희섭 박사님께서 해주셨다. 한국에서도 뵙기 힘든 유명한 분을 대
만에서 뵈니 감회가 새로웠다.

Interactive Panel에서는 해외에서 기초의학 박사과정을 받았던 교수님들과 줄기세포에 관한 자리가 있었다. 대만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기
초의학을 공부하러 미국 등 해외로 기초의학 박사과정을 가신 분들이 경험을 말씀해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셨다. 언어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조금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노력을 하고 자기가 왜 타지로 와서 고생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누구든 뜻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Patient-Oriented Hospital Environment Designing
Workshop 에서는 병원환경을 환자들에게 어떻게 더 편리하게 제공해줄 수 있을까를 나누는 세션이었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
국은 환자들을 배려한 병원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바닥에 과 별로 안내하는 안내선이 다른 나라 학생들의 가장 큰 호응
을 얻었다.

Working Group Discussion은 다른 여러나라 학생들과 함께 각 팀의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었는데 의학교육세션의 경우, 각 나라의 의과
대학 제도와 커리큘럼, 등록금, 수련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커리큘럼을 바꾸고자 하는 국립타이완대학교 교수님도 함께 해
주셨는데, 각 나라마다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의과대학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싱가폴, 대만, 중국아이들이 참여했었는데 싱가폴은
5년제 대만은 7년제, 중국은 5/8년제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세계가 의과대학 붐이라는 말처럼 모두 높은 성적과 인터뷰 성적을 요구한
다고 하였다. 대만과 우리나라가 가장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만은 수련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교양과목들을 줄이고 수련기간을
2년동안 한다고 했다. 그 이후에 Post Graduate Year라고 해서 우리나라 인턴과 비슷한 과정을 졸업 전 1년동안 하게 되는데, 라이선스 없이 행
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커리큘럼을 본따서 라이선스 취득 후 하도록 바꾸고 있다고 했다. 짧은 기간동안 많
은 지식을 취득해야 하는 의과대학 특성상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중국의 경우 8
년제 의과대학은 의학연구를 1년동안 커리큘럼 안에 있어서 해야되는 것이었다. 후에 의사가 되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나라마다 다른 점과 각 나라의 좋은 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 문화와 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Reality Game 시간에서는 전염병의 Outbreak를 가장하고 그에 맞게 해야하는 조치와 검사 등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
다. 어떤 미생물에 의한 감염인지 알아내는 시간이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 토론하면서 의대생으로의
동질감을 느꼈다. SARS,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출현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오전, 오후의 빡빡했던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는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Social Program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대만의 여러 음식들을 맛
볼 수 있는 Taiwan Extravaganza 와 각 나라 학생들이 준비한 Culture Night, Fantastic Day trip까지. 아시아 각지에서 온 의대생들과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한류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우리들에게 질문도 쏟아지고, 연예인들 이야기도 이어
졌다.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강남스타일 좀 보여줘!’ 였다. 강남스타일 무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즐겁게 서로 알아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 소주도 인기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문화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순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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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꿈 같은 일주일을 보내며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 의대생으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보게 되었고,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과 각국 의료제도와 의학교육제도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점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다 다른 국적과 생김새를 가졌어도 우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의대생이며 그 이유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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